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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규모 1위 광동성과 
신산업 협력 본격화

- 서울에서 오프라인으로 5년 만에 「제9회 한-광동성 발전포럼」 개최
- 수소, 스마트제조 협력방안 논의 및 수소협력·혁신기업 지원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 51개 사 참석하는 한-광동성 기업교류회 개최, 우리기업의 中내수시장 진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중국 광동(廣東)성 인민정부와 6.14.(금) 오전 

10시 서울(앰배서더 풀만 서울 호텔)에서 「제9회 한-광동성 발전포럼」을 공동 개최

하고 수소 등 신에너지와 스마트제조 등 한중 간 신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광동성은 중국 내 31개 성시 중 지역총생산(GRDP) 1위, 대외교역 규모 1위 

지역으로 지난해 우리와의 교역액은 약 503억 불에 달한다. 광동성에는 현대차 

수소연료전지 공장, LG디스플레이 OLED 공장 등 약 1,600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 ‘23년 광동성 지역총생산(GRDP) : 13조 5673억 위안(약 1조 9,272억 불)

  「한-광동성 발전포럼」은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간 처음으로 출범한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2010년 처음 개최된 이후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양국이 

교차 개최하여 왔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다가 올해 5년 만에 재개되었다. 

  이번 포럼은 ‘신에너지 및 스마트제조 협력 강화’를 주제로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 광동성 황닝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을 비롯한 

양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축사에서 광동성은 중국의 개혁개방 초창기부터 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고 평가하고,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제조 등 신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양국 기업이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닝성 부주임도 축사를 통해 광동성은 한중 경제협력의 선도지역으로 현대, 

LG 등 많은 한국기업이 진출하여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국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본 포럼에서는 한국무역협회, SinoHykey(鴻基創能), 한국 스마트제조혁신

협회, 광동성 중소기업국이 각각 수소에너지, 스마트 제조 분야의 발표자로 

참여해 한중 양국의 관련 산업 현황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H2KOREA(수소융합얼라이언스)와 포산(佛山) 환경·에너지연구원, 차세대

융합기술원과 대공방 국제가속기(大公坊, iMakerbase)가 각각 수소분야 협력,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향후 양국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공유하고 인재 및 기술 분야의 교류를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 (韓)H2KOREA-(中)포산환경·에너지연구원 간 업무협약: 한중 양국의 수소산업 관련 정책·
제도·표준에  대한 교류 및 협력, 수소산업 분야 인재, 기술 등의 매칭 및 협력 등 추진

   

  * (韓)차세대융합기술원-(中)대공방 국제가속기 간 업무협약: 한중 하드웨어 시제품 지원 혁신
센터 설립 검토, 혁신기업의 양국 시장진출 지원, 한중 산학연 협력 모델 개발 협력 등 추진  

  본 포럼과 연계하여 ‘한-광동 기업교류회’가 개최되었다. 교류회에서는 

한국 기업 31개사, 중국 기업 20개 사간 중국 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한중 산업협력단지가 소재한 광동성 후이저우시 

정부와 우리 기업들 간 투자지원 간담회도 개최되었다.

  포럼에 앞서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황 부주임과 면담을 갖고 광동성에 진출한 

우리 투자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한중 간 안정적인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중앙정부는 물론, 우리 투자기업들이 진출한 

중국 내 주요 지방정부와도 긴밀하게 소통하여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통상협력국 책임자 과  장 주원석 (044-203-5690)

동북아통상과 담당자 주무관 김지은 (044-203-5699)

  



참고  「제9회 한-광동성 발전포럼」개요

1. 포럼 개요 

 □ (일시 및 장소)　‘24. 6. 14(금), 앰배서더 서울 풀만 그랜드볼룸홀(2F) 

 □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광동성 인민정부

 □ (주관) 한국무역협회(포럼)⦁코트라(교류회), 광동성 상무청⦁광동성 외판

 □ (주제)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제조 분야 협력 강화

 □ (참석자)　한중 양국 정부 관계자, 유관기관, 기업인 등 총 200명

2. 포럼 세부일정(안) 
시간 내  용

10:00~10:20 20‘

• 개회사 및 축사

- (개회사) 한국무역협회 조상현 국제통상연구원장 
- (개회사) 주한중국대사관 싱하이밍 대사
- (환영사)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
- (환영사) 광동성 인대 상무위 황닝성 부주임

그랜드볼룸
(2F)

10:15~10:40 25‘

• MOU 체결식

 - (수소) (韓)H2KOREA - (中)포산 환경에너지연구원

 - (창업) (韓)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中)대공방

10:40~11:00 20‘ - 커피 브레이크 

11:00~11:40 40‘

• 주제발표(1) - 「한-중 스마트제조 분야 협력 강화」 

- (韓) 스마트제조혁신협회 김문선 사무국장
- (中) 광동성 양 슈평(Yang Shupeng) 중소기업국장 

11:40~12:20 40‘

• 주제발표(2) - 「한-중 신에너지(수소) 분야 협력 강화」

- (韓) 한국무역협회 장현숙 그린전환팀장
- (中) SinoHyKey(鴻基創能) 예 쓰위(Ye Siyu) 회장

14:00~16:00 120‘ 한-광동성 기업교류회


